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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증상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과 분노표출의 매개효과

이  동  훈       양  모  현†
      양  하  나       권  은  비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ADHD 하위요인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간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

과 분노표출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A 지역에 소재한 20개의 초등학교와 17개의 중학교 

총 1,4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 증상,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 표출,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ADHD 하위요인과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표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중

독 성향과 분노 표출이 아동의 ADHD 하위요인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DHD의 

하위요인 중 주의력 결핍과 가해행동 간에 분노표출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분노표출은 ADHD 하위요인 중 과잉행동․충동성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인터넷 중독의 경우 과잉행동․충동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ADHD 하위요인,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표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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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해 집단

따돌림 가해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

었다. 집단따돌림은 우리 사회 교육현장이 갖

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그 연령이 급

속도로 낮아지고 있으며, 피해 비율은 높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최진오, 2017b). 전국 학교폭

력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장 심

각하다고 생각한 학교폭력으로 1순위를 신체

폭력(32.6%), 2순위를 집단따돌림(25.5%)이라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 재학기간 중 첫 가해행동 경험 시기를 

물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때 처음

으로 가해행동을 한 학생은 19.3%,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때 처음으로 가해를 한 학생

은 57.8%로 초등학교 시기의 첫 가해 경험이 

전체의 77.1%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저연

령화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김형래 등, 2014). 

Olweus(1994)는 집단따돌림에 대해 한 명 이상

의 학생이 저지르는 부정적인 행동에 한 학생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가해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은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 신체

적 접촉, 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놀리거나 

배제하는 등의 행동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

았다(Olweus, Limber, & Mihalic, 1999). 권준모

(1999)는 한국에서의 집단따돌림은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부

정적인 명칭을 공개적으로 부과함으로,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속집단에서 소외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차이를 두었으며, 힘의 불

균형 상태에서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

힘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집단따돌림 경험은 아

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학교

에 가는 것을 꺼려하며 실제로 결석을 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

도 있다(Kumpulainen et al., 1998). 집단따돌림

은 피해경험 뿐만 아니라 가해경험도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하는데,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학생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

지를 확률이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Olweus, 1991), 중학교 

시기의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의 60%는 24세까

지 성장하는 동안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범죄

를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

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보은, 최수미, 

2016). 이러한 청소년기의 학교 내 폭력 경험

은 중장기적으로 사회 부적응․실업․자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의 위협과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안동현, 김세실, 한은선, 2004).

그 중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ADHD 경향성에 주목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희정, 황선영, 2013; 

Salmon, James, Cassidy, & Javaloyes, 2000). 주

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의 증상을 보이며 

학령기 아동의 5∼10%에서 비교적 흔히 관

찰되는 질환이다(Biederman, 2005;, Faraone, 

Sergeant, Gillberg, & Biederman, 2003). ADHD 

아동은 학교나 집 등의 다양한 장면에서 기능

적 결손을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한 문제

와 더불어 학교부적응, 품행문제, 또래갈등 

및 거부 등의 이차적인 행동문제를 경험한다

(Abikoff et al., 2002). ADHD 아동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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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 등으로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아동의 또래 

거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접근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Hoza, 2007; Murray-Close 

et al., 2010; Timmermanis & Wiener, 2011; 

Wiener & Mak, 2009). ADHD 아동들은 의도적

으로 타인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

은 아니지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대

화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 등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를 사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온싱글, 김은정, 2003). 또한 ADHD 아동

들은 행동과 감정을 억제․통제하는 능력의 

결함으로 또래관계에서 습득해야할 사회적 기

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한미경, 김혜리, 손정우, 

김영랑, 최현옥, 2009). 특히 ADHD의 주요 특

성인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ADHD 아동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 또는 실패에 의한 스

트레스를 억누르고 참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외부로 발산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최진오, 

2017b), 이러한 경향은 가해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데,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ADHD 경향성

은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화, 2013; 황양순, 2015; Wiener & Mak, 

2009).

한편 ADHD 아동은 분노조절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곤 하는데, ADHD 아동들은 일반 아

동에 비해 신체적 공격 수준과 언어적 공격 

수준이 높고, 분노의 표현이 상당히 큰 편이

며 감정 조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난다(Harty, Miller, Newcorn, & Halperin, 

2009; Kitchens, Rosén, & Braaten, 1999). 분노표

출은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인다거나 욕하

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이러한 분노표출은 역기능

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간주된다(Gottlieb, 

1999). 하위유형을 막론하고 ADHD 특유의 부

주의함, 산만함, 충동성 등은 학습부진,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잦은 좌절감과 실패감 등은 높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과잉행동․충동성 증

상은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외부로 발산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

응하게 만들어서 공격적인 가해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최진오, 2017b). ADHD 증상과 분노를 

포함한 정서반응간의 관계를 살펴 본 Chronaki 

등(2010)의 연구에서는 41명의 6-11세 ADHD아

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DHD 아동들이 

분노에 대한 뇌파반응이 다른 반응들과 다르

게 큰 차이를 보이며 분노와 관련된 정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ng 등(2009)의 연구에서도 6-12세의 ADHD 

아동 41명과 일반아동 34명을 대상으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있는 8개의 그림을 

보고 해석하여 시나리오에 가능한 반응을 하

도록 했는데, ADHD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분노유발자극에 대해 더 적대적인 반응을 보

였다. 최진오는 일련의 연구들(2017a, 2017b)을 

통해 ADHD 성향이 분노성향과 분노표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분노조절 문제의 증가

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연결됨을 발견하

였고, 이때 ADHD의 두 하위요인인 주의력결

핍과 과잉행동․충동성 증상 모두 분노성향과 

분노표출을 증가시키며, 분노조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의 역기능적 표현행동인 분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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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

노와 좌절감 같은 부정적 정서가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수 있

다(Douglas et al., 2008).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하기가 어렵고,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정신적, 신체적 이상을 경험하는 등의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Young, 1998). 2016

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의 

30.6%가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동성이 높은 

ADHD 아동은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은 알코올이나 다른 약

물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

며, 어린 아이들도 널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이동훈, 송연주, 김홍석, 2012). ADHD의 

주요 특성인 충동 통제의 어려움은 인터넷 사

용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 인터넷 중독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위지희, 채규만, 2004; 

Ko, Yen, Chen, Chen, & Yen, 2008; Yoo et al., 

2004), ADHD 아동이 중추신경계의 흥분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인터

넷에 몰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Yen, Yen, 

Chen, Tang, & Ko, 2009). 진은영과 서영미

(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

향을 주는 주요인을 확인한 결과 분노표출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었

다.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2008)의 연구에서

도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집단일수록 인

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고, 송미경(2013)의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이 높

을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분

노조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ADHD 증상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 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아

동 및 청소년의 ADHD 증상은 인터넷 중독과

도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등, 2012; 위지희, 채규만, 2004; Yoo et al., 

2004). 위지희와 채규만(2004)의 연구에서도 

ADHD와 인터넷 중독을 함께 지닌 집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감각 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

나며, 두 질환의 청소년들 모두 감각적인 자

극들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ADHD 증상의 각 하위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Dalbudak과 Evren(2014)의 연구에서

는 과잉행동․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

였지만 주의력 결핍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

지 못하였고, 일부 연구들(최진오, 2011; Li, 

Zhang, Xiao, & Nie, 2016)에서는 두 하위요인

이 모두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지만 주의

력 결핍의 상관이 더 높았다. 또 다른 연구

(Yılmaz, Hergüner, Bilgiç, & Işık, 2015)에서는 

주의력 결핍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지만 과

잉행동․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지 못

하는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이와 관

련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 성향은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도 관련이 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주요 

특성인 충동 통제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감정

을 외현적 행동으로 표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잦은 노출은 가해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김재엽, 이진석, 이선우, 2010; Carnagey & 

Anderson, 2005). 정승민과 박영주(2012)의 연구

에서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따돌림, 

심한욕설, 다른 학생이나 친구를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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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때린 경험 등이 포함되는 폭력적인 가해

행동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터넷 게임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 보

상이 주어지는 게임은 폭력적인 생각을 높여

서 가해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

으며(Carnagey & Anderson, 2005), 청소년이 인

터넷 게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폭력적 

인터넷 게임의 사용과 인터넷 게임중독이 폭

력생각을 매개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이

르는 경로 또한 확인되었다(김재엽 등, 2010). 

그리고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이지 않은 또래

들보다 인터넷 게임에 노출될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며(Anderson & Dill, 2000), 부정

적인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Colwell & Payne, 2000).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에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ADHD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때 

ADHD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이는 분노 문제와 인터넷 중독 문제가 

가해행동을 촉발 혹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하위요

인과 집단 따돌림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인

터넷 중독 성향과 분노표출이 매개효과를 가

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과 분노표출이 매

개하는가?

둘째, 분노표출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A지역 20개의 초등학교 4, 5, 6 

학년 36개 학급과 17개의 중학교 1, 2, 3학년 

22개 학급의 학생 총 1,73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학생들은 ADHD 증상,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표출, 가해행동을 측정하는 4개의 

검사에 응답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2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대상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824명(57.9%), 

여학생 598명(42.1%)이었다. 학교별로 살펴

보면 초등학생 808명(56.8%), 중학생 614명

(43.2%)이었다.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의 

활용과 범위,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에 참

여한 학생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

을 지급하였다.

측정 도구

ADHD 증상

ADHD 증상의 자기 보고 척도는 DSM-Ⅳ

(APA, 1994)에 규정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진단 척도를 위지희와 채규만(2004)

이 재구성한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하위유형

은 주의력 결핍(예, “나는 공부, 일 또는 다른 

활동에 있어서 부주의로 실수를 많이 한다.”)

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예, “나는 제자리에 가

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을 자주 움직인다.”) 2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9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항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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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ADHD 증상이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위지희와 채규만(2004)의 연구

에서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88, 주의력 결핍은 .81, 과잉행

동 및 충동성은 .83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성향

인터넷 중독 성향 척도는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및 이수진(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

넷 중독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

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현실구분장애

(예,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긍정적 기대

(예,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가장 자유롭

다”), 금단(예,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가상적 대인관계 지

향성(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

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일탈행동(예,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내성(예,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

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에서 보

내게 된다”)의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함을 나타

낸다. 신뢰도(Cronbach’s α)는 김청택 등(2002)의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94, 일상생활장애 .80, 

현실구분장애 .62, 긍정적 기대 .88, 금단 .84,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77, 일탈행동 .72, 내

성 .78로 나타났다.

분노표출

분노표출 Spielberger(1988)의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이영식, 조주연(1999)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

성 분노표현척도의 하위척도인 외향화된 분

노(Anger/Out)(예,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는 총 44문

항으로 상태분노, 특성분노, 내향화된 분노

(Anger/In), 외향화된 분노(Anger/out), 분노 조절

(Anger/Control) 등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

다, 4=아주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외

향화된 분노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표

출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외향화된 분

노(Anger/out)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이영식, 조주연(1999)의 연구에서는 .73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은 Olweus(1993)가 개발

한 Questionnaire on bullying for students를 본 연

구자가 교육학 전공 교수 2명과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자문을 받아 번안 및 재구성하여 만

든 척도 중 가해행동 8개 문항(표 1의 요인 4)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하여 만든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자료 중 절반의 자료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 요인 추출 분

석을 하였고 베리맥스 회전하였으며, 분석 결

과 친구 유무(요인1), 피해 경험(요인2), 따돌

림에 대한 두려움(요인3), 가해 행동(요인4)으

로 설명되는 4개 요인 24문항이 추출되었

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요인 별 신뢰도

(Cronbach’s α)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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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매점 또는 화장실을 같이 갈 친구가 있다. .81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75 　 　 　

핸드폰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할 친구가 있다. .65 　 　 　

학교나 학원에 갈 때 같이 갈 친구가 있다. .58 　 　 　

모둠활동을 할 때 나에게 같은 모둠을 하자고 하는 아이가 있다. .54 　 　 　

아이들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망가뜨려 속상했다. 　 .54 　 　

아이들이 이유없이 내말을 무시하거나 물건을 빼앗아 장난을 쳤다. 　 .64 　 　

아이들이 일부러 나를 밀치거나 넘어뜨렸다. 　 .60 　 　

아이들이 나에게 심한 욕이나 위협하는 말을 했다. 　 .64 　 　

아이들이 나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59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나를 놀지 못하도록 했다. 　 .55 　 　

아이들이 내가 싫어하는 별명을 불러서 기분이 나빴다. 　 .47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 　 　 .70 　

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친구가 없어질까 봐 참았다. 　 　 .55 　

어느 순간 나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53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잘못할까 봐 불안해서 끼워 달라고 하지 못한다. 　 　 .55 　

어떤 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게 한 적이 있다. 　 　 　 .61

나는 어떤 친구의 말을 무시하거나 물건을 빼앗아 장난친 적이 있다. 　 　 　 .61

어떤 친구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 적이 있다. 　 　 　 .58

쉬는 시간에 친구끼리 놀고 있을 때, 어떤 친구를 일부러 끼워주지 않거나 무시한 적이 있다. 　 　 　 .57

다른 친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57

어떤 친구가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비웃으며 놀린 적이 있다. 　 　 　 .57

내가 싫어하거나 재수 없는 행동을 한 친구를 혼낸 적이 있다. 　 　 　 .57

어떤 친구를 일부러 밀거나 넘어뜨리는 등 괴롭힌 적이 있다. 　 　 　 .63

cronbach의 알파 .80 .80 .79 .80

표 1. 집단따돌림 척도 4개 요인의 요인부하량

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자료의 나머

지 절반을 사용하여 척도의 4개 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값이 

718.408(df=246, p=.000), CFI와 TLI는 각각 

.922, .905, RMSEA는 .047로 측정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1=전혀 없다, 5=거의 매일 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해 행동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

록 가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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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아동-보고 ADHD 증상,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표출, 집단따돌림 가

해)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보고 

ADHD 하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과 분노표출의 매

개효과와 분노표출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이

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주의력결핍과 과잉

행동․충동성,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표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경향성과 정규성을 검

증하고자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주의력결핍과 과

잉행동․충동성, 인터넷 중독 성향, 분노표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상관계수와 기술 통계

치는 표 2와 같다. Kline(2005)은 왜도의 기준

을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정

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x²값이 

651.626(df=142, p=.000), CFI와 TLI는 각각 

.958, .950, RMSEA는 .050으로 나타나 측정모

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거

변수는 없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그림 1

과 같다.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ADHD 증상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과 분

노표출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TLI,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10이

하가 되는지 평가하였다. ADHD 증상을 2개 

하위요인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충동성

으로 나뉘어서 각 하위요인이 가해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²가 653.489(df=142, p=.000, CFI=.958, TLI= 

.950, RMSEA=.050)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

1) 본 연구모형에 대해 중학생(614명), 초등학생(808

명), 남학생(824명), 여학생(598명) 각각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CFI>.945, TLI>.934, RMSEA<.056)를 보였

으므로 모든 집단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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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² df p RMSEA CFI TLI

측정모형 651.626 142 .000 .050(.046-.054) .958 .950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x² df p RMSEA CFI TLI

연구모형 653.489 142 .000 .050(.046-.054) .958 .950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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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주. 점선은 경로계수가 p>.05임. * p<.05, ** p<.01, *** p<.001

경로 β(B) S.E. t

주의력결핍 → 인터넷 중독 .384(.233) .037 6.256***

주의력결핍 → 분노표출 .266(.240) .060 4.017***

주의력결핍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177(-.163) .058 -2.782**

과잉행동․충동성 → 인터넷 중독 .009(.005) .035 .146

과잉행동․충동성 → 분노표출 .181(.161) .058 2.757**

과잉행동․충동성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244(.221) .054 4.062***

인터넷 중독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328(.496) .052 9.540***

분노표출 → 인터넷 중독 .223(.150) .022 6.770***

분노표출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344(.349) .036 9.733***

주. * p<.05, ** p<.01, *** p<.001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면, 주의력결핍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가

는 경로(β=.384, p<.001), 주의력결핍에서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β=.266, p<.001), 과잉행동․

충동성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β=.181, 

p<.01), 과잉행동․충동성에서 집단따돌림 가

해행동으로 가는 경로(β=.244, p<.001), 분노표

출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가는 경로(β

=.223, p<.001), 인터넷 중독 성향에서 집단따

돌림 가해행동으로 가는 경로(β=.328, p<.001), 

분노표출에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으로 가는 

경로(β=.344,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고, 주의력결핍에서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으로 가는 경로(β=-.177, p<.01)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잉행동․충동성에서 인

터넷 중독 성향으로 가는 경로(β=.009, p>.05)

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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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연

구

모

형

주의력결핍 → 분노표출 → 인터넷 중독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013 .006 .022

주의력결핍 → 인터넷 중독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116 .069 .180

주의력결핍 → 분노표출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084 .038 .138

과잉행동․충동성 → 분노표출 → 인터넷 중독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008 .002 .018

과잉행동․충동성 → 분노표출 →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056 .013 .104

표 6. 매개모형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ADHD 하위요인에 따른 개

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

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모형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가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본다.

연구모형에서 주의력결핍이 집단따돌림 가

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출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는 경로계수가 .013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

차교정 하한과 상한은 .006-.022였다. 주의력결

핍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116이고 95% 신뢰구

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은 .069-.180이었

다. 주의력결핍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분노표출의 특정간접효과를 확

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84이고 95% 신

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은 .038-.138

이었다. 과잉행동․충동성이 집단따돌림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출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

는 경로계수가 .008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

차교정 하한과 상한은 .002-.018이었다. 과잉행

동․충동성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

노표출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한 모형에서는 

경로계수가 .056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

교정 하한과 상한은 .013-.104였다. 따라서 위

에 제시한 모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4,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ADHD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과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인터넷 

중독 및 분노표출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ADHD 증상의 두 하위요인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충동성 각각이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중독과 분노

표출이 매개하는지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알

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서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 중 ADHD의 

두 하위요인은 분노표출, 인터넷 중독의 하위

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와 .30 이상의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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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특히 주의력 결핍은 인터넷 중독의 

금단과도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분노표

출,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들 중 일상생활장

애, 금단, 일탈행동은 가해행동과 .30 이상의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도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

을 미치는 정도와 금단 증상이 ADHD 증상과 

가해행동과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다. 

ADHD의 두 하위요인과 가해행동 간에는 유

의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ADHD 증

상을 지닌 청소년의 가해행동에 대해 이해할 

때 ADHD 증상 자체의 일차적인 요인만 고려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ADHD 

증상에 수반되는 이차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

려해야 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둘째, ADHD 증상의 각 하위요인은 가해행

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과잉행동․충동성

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이 높아졌지만, 주의력 

결핍은 가해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주의력 결핍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은 줄어들었

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ADHD의 하위유형에 따른 

또래관계 양상에 대해 관찰한 Hodgens, Cole 

그리고 Boldizar(2000)의 연구에서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은 또래로부터 지나치게 수줍고 

사회적으로 철수되어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의 아동은 공격적이

고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과잉행동이나 충동적 성향은 그 자체로 가해 

행동을 촉진하지만 주의력 결핍 증상 자체는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

의력 결핍 증상은 인터넷 중독과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가해행동을 강화하였다. Hodgens 

등(2000)은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이 사회적

으로 철수된 행동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어

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또래

관계 어려움은 인터넷 등의 가상 세계와 가상

의 관계를 통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려는 시도

를 강화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좌절감과 소외감이 분노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 비

해 더 잦은 분노표출에 수반된 공격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주의력 결핍은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

게 예측하였지만, 과잉행동․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ADHD 증상의 각 

하위요인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으며, 본 연구

의 결과는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최진오, 2011; 

황양순, 2015; Li et al., 2016; Yılmaz et al., 

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만, 과잉행동․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였지만 주의력 

결핍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Dalbudak과 Evren(2014)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

된다. ADHD 증상이 인터넷 중독과 공유하는 

주된 특성은 감각추구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력 결핍 증상이 우세할 경우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이 자기

각성을 높이기 위한 감각추구의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과잉행동과 충동성

이 우세할 경우 인터넷이 감각추구를 위한 주

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과잉되고 

충동적인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익숙한 자기

각성과 감각추구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행동․충동성은 분노표출을 매

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강화하였고 이

는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따라서 과잉행동․충동성 증상 자체

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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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과도하고 충동적인 행동의 이차적인 

영향으로 높아진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Douglas et al., 2008).

넷째, ADHD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은 모두 분노표출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고, 분노표출은 ADHD 증상 및 각 하

위요인들과 가해행동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ADHD 증상과 분노의 높은 관련성은 선행연

구 결과들(최진오, 2017a,b; Harty et al., 2009; 

Kitchens et al., 1999; Rief, 2015)이 비교적 일관

되게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그와 

일치한다. ADHD 증상에서 비롯된 부주의함은 

잦은 실수, 지적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잘

못된 행동의 반복,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지시를 귀담아듣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 주의

와 사고를 유연하게 전환하기 어려운데서 오

는 지나친 고집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 학업 성취 및 일상적 과업을 

수행하는 일상 전반에서 어려움을 가져오며 

이에 따른 잦은 좌절감은 분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ADHD 증상 특유의 과도하고 

충동적인 감정 처리 성향으로 인해 분노는 참

고 억누르거나 적절히 조절할 기회를 갖지 못

하고 성급하게 분출될 수 있다. 이때 분노는 

자기 자신, 사물, 타인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할 

수 있는데, 분노가 분출되는 방향이 타인을 

향할 때 가해행동이 된다. 본 연구의 설계로

는 자기 자신이나 사물을 향한 ADHD 청소년

의 분노 표출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감정을 담아두기 어려워서 즉각적으로 표출하

려는 ADHD의 특성 상 또래관계에서 경험하

는 분노와 좌절감을 유발하는 대상인 상대방 

친구에게 즉각적으로 터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

에서는 가해행동을 자기보고식 평정치로 측정

하였으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가해행동에 대한 

자기지각을 측정한 것이다. 자신의 가해행동

에 대한 지각은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의 영향

을 크게 받으며,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부

정적인 피드백과 거부반응이 증가할수록 스스

로에 대해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지

각하면서 동시에 좌절감과 분노 등이 함께 상

승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DHD 증상이 또래관계에서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노표출

과 인터넷 중독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특히 

ADHD 하위요인에 따라 가해 행동을 강화하

는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ADHD 하위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령 주의력 결핍 

증상이 우세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응적 정

서조절과 인터넷 중독 문제가 또래관계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상담 주제가 될 

수 있는 한편,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우세

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서조절과 행동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ADHD 증상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준임

상집단 연구로 ADHD 진단을 받은 임상집단

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상집단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

가 반복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각 변인의 측정

을 위해 학생의 자기보고 평정치를 사용하였

다. 자기보고 평정치는 내적 경험을 탐색하기

에 적합하지만, ADHD 증상, 인터넷 중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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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동 등의 행동에 대한 참여자 자신의 지각

과 부모, 친구, 교사 등의 주변 사람들의 지각

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보고자가 참여자의 

행동에 대해 지각한 바는 나름의 독특한 의미

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출처의 

보고(예, 부모와 교사의 보고 등)를 고려한 연

구 설계를 사용하여 반복검증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료,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비록 초등학생, 중학생, 남

학생, 여학생 각각의 자료로 본 연구 모델을 

분석하였을 때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부합

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본 연구 모형이 초

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

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짓

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집단 간 동

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서는 가해 행동을 방어 가해행동과 선제 가해

행동으로 세분화하지 않았다. 가해 행동은 타

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행하였는

지, 공격의 목적으로 행하였는지에 따라 그 

심리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ADHD 

증상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이는 가해 행동의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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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DHD Symptoms on Bullying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Disposition and Anger-Out

Dong Hun Lee        Mo Hyun Yang        Ha Na Yang        Eun Bi Kw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isposi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anger-out on the relation between ADHD subfactors and bullying behaviors. For this study, self-reports 

data was collected from 1,425 stud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reported on their 

ADHD subfactors(inattention, hyperactivity/impulsivity), disposition of internet addiction, anger out, and 

bullying behavior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ere employed to examine 

these relations. The results indicated a double-mediating effect of disposi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anger-out between inattention of ADHD and bullying behaviors. However, Hyperactivity/impulsivity of 

ADHD did not predict internet addiction disposition. anger out mediated between hyperactivity/impulsivity 

of ADHD and bullying behaviors. Based on thes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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